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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 영국 런던에서 중공의 양심수 장기 ‘강제적출’ 조사를 책임지는 “독립 인민법원”(Independent people’s tribunal) 성립을 선포했다. 이 법원은 영국왕실 변호사인 Sir Geoffrey Nice QC가 주관했다. 조사대상은 모든 중공국가 혹은 국가에서 비준한 기구와 조직이 장기를 ‘강제적출’한 방면의 형사범죄 혐의이다. �  "독립 인민 법원"은 12월에 런던에서 최초의 공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며 청문회는 3일로 예상되며 법원은 30 명의 증인과 전문가의 증거를 듣게 될 것이며 최종 재판 일은 2018년 12월 10일-- 국제 인권의 날에 거행한다. 법원은 2019년 중반에 조사 결과를 발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 인민법원”은 ‘중공의 이식남용 중단 국제연맹（ETAC)’의 발의에 의래 성립되었다. ETAC의 웬디 로저스(Wendy Rogers)교수는 "이러한 대규모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강력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법원은 이(법적) 분석과 투명하고 영원한 중공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증거 기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 조사는 또한 공식 국제기구의 추가 조치를 이끌어 낼 자료를 제공 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영국 왕실 변호사인 제프리 니스(Geoffrey Nice QC)경은 국제 형사범죄분야의 유명 인사이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니스 경은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에 대한 국제 형사 재판소의 기소를 이끌었다. �  이 법원의 독립 멤버로는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 변호사인 하미드 사비 (Hasid Sabi), 하미드 사비는 정치범들을 대규모로 살해하는 "이란의 이슬람 국가"를 조사하는 독립법원의 법률 고문이다. 또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이식 전문의이자 흉부 외과 전문의인 Martin Elliott 박사 등이다. 


파룬궁 수련생과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고 있는 중공에 대한 고발은 중국 공산당 당국, 특히 정법위원회 계통과 해방군 군위 계통에서 대규모적인 계통성적으로 양심수 장기를 “생체 장기적출”하여 상업성으로 중국인과 외국인에게 이식해 이익을 얻고, 피해자는 이 때문에 사망했으며, 주요 대상은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과 일부 기타종교와 소수민족 집단 성원이라는 것이다. ◇ �





중공공안계통은 장쩌민 정치 깡패 집단의 졸개다. 파룬궁수련생을 납치, 감금, 모함하고 심지어 불법판결, 노동교양 박해 중에서 장쩌민 깡패집단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했다. 현재 중공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130여명의 중공 공안 정부 국장이 파면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통보했다. �  그 중 ‘중공의 제1경찰’이라 불린 왕리쥔(王立军), ‘톈쥔(天津) 제1경찰왕’이라 불린 우창순(武长顺), ‘옌타이(烟台)제1국장님’이라고 불린 네쭤쿤(聂作坤) 등 정, 부 국장은 중공의 죄수로 됐다. 이는 절대 중공이 대의(大义)로 ‘멸친’한 것이 아니라 ‘맷돌을 다 간 후 당나귀를 죽인’ 것이다. �이런 중공 공안의 정. 부 국장들은 모두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지휘자이다. 그들이 참여한 박해사실은 이미 밍후이왕에 폭로됐다. 그들의 ‘낙마’는 ‘선악의 보응은 천리’라는 중국의 고훈(古训)에 맞아 떨어진다. �  또 몇 년 전에 이미 ‘낙마’된 공안국장들도 있지만 중공은 소식을 봉쇄했다. 예를 들면 원 창춘시 부시장 겸 공안국국장 톈중린(田中林), 원 창춘시공안국 부국장 마스융(马世用) 등등이다. ◇�





■ 런던 베일리 빌딩의 지붕위의 정의 여신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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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후이펑 류위안제 부부 중년시절의 사진 �





[밍후이왕]나는 A가 자라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친을 따라 파룬궁을 접촉했다. 대학에 간 후 비록 집을 떠났지만 진선인(真善忍)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렸다. �  대학졸업 후, 몇 년이 지나 A는 사악한 당의 정부요직에 들어가 기술공작을 맡았다. 이런 부분에 들어간 사람은 사람마다 ‘진보’하려고 분분히 입당한다. A는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당하지 않았다. 영도가 여러 차례 A를 찾아 담화하면서 그를 발탁시키려면 입당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다. 그는 하늘이 중공을 멸하고 삼퇴(당, 단, 대에서 탈퇴)해야만 출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기에 그는 기술업무를 잘하는 외에 일체를 자연스럽게 되어 감에 따랐다. �  4년 전 A는 이외로 부과장으로 등용됐다. 상급은 계속 그에게 입당하라고 알려주었으나 그는 모두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  2년 전 A는 과장으로 승급했다. 과장직을 맡은 후 그는 대중과 접촉하게 됐고, 일을 보러 온 대중들은 모두 그의 도움에 감사를 드렸으며, 국장도 그의 업무능력을 인정하면서 문제처리를 잘한다고 했다. �올해 상반 년, 직장에서 비당원 부국장을 등용하려했는데 A는 본 직장에서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인물이라 순조롭게 승급했다. �  보통사람들은 마음을 써 승급하기 위해 입당 하지만 A는 오히려 입당을 거절하고 사악을 멀리해 5년도 안된 시간에 연이어 3급이나 승급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했다. �  글/대륙 파룬궁수련생 ◇ 








[밍후이왕]현재 80세인 항공전문가 슝후이펑(熊辉丰) 노인은 파룬궁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2014년 8윌 중공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2015년 12월에 7년 반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 받고 톈진 빈하이감옥(滨海监狱)에 감금돼 박해 받았다. �  2018년 봄, 빈하이감옥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슝 선생은 난카이(南开)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는 동안 치아가 전부 망가져 버려 오래 전부터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매일 물에 푼 과자만 먹을 수 있고, 신체는 심하게 쇠약하다. �  슝후이펑은 퇴직 전 항공부 8358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중국 우주학회의 이사였으며 국가특수수당을 받은 전문가였다. 슝후이펑은 항공과학연구에서 걸출한 성과를 따냈기에 1985년도에 ‘국가 과학기술 진보상’ 3등 상과 1993년도 ‘광화과학기술 기금상’ 2등 상을 수상 했으며, 또한 여러 차례 항공부 2등 공, 3등 공 영예를 받았으며, 항공부와 연구소에서 아주 높은 명성이 있다. 노인은 또 ‘중국소년 발전기금회’에 기부해 적어도 22명의 빈곤지구의 어린이가 학업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  2014년 8월, 파룬궁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로 그때 76세인 슝후이펑 노인은 재차 집을 수색 당하고 납치된 후 7년 반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  그의 노부인 류위안제(刘元杰)는 8358연구소의 고급 공정사이다. 여러 차례 항공부의 2등 공, 3등 공을 따내 중공의 미시일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다. 팔순이 다 된 슝후이펑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사악한 경찰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특히 2014년에 재차 납치당하는 바람에 류위안제는 심신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점점 쇠약해졌으며, 정신상태가 점점 못해지더니 2015년 3윌 3일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  고령인 슝후이펑 노인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신념은 여전히 견정하다. 그는 파룬따파(法轮大法) 진선인(真善忍)의 이념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있으며, 감옥에서 “나의 몸은 청백하고, 깨끗하며, 투명하다 그 어떤 오물도 묻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억울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견지했다. 그는 2016년 감옥에서 톈진고급법원에 항소편지를 보냈으며, 계속해 항소하겠다고 표시했다. �  2018년 10월 17일, 중국 전통의 충양절(重阳节, 노인의 날)은 슝후이펑 선생이 감옥에서 보낸 5번째로 된 노인의 날이다. 이미 80세 고령인 그는 또 몇 개 5년이 있겠는가? 양지가 아직도 있는 사람이라면 슝후이펑 선생이 겪은 비참한 처지에 대해 그 누구도 눈물을 흘릴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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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왕] 10월 28일, 충칭시의 버스 한 대가 창장(長江, 양쯔강)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운전기사와 승객을 포함한 15명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한 여 승객이 정거장을 지나쳐 제때에 내리지 못하자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주변은 정거장이 없는 곳이기에 버스를 세워주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면서 치열한 말다툼과 시비가 일어났고, 서로 치고 박는 상황까지 이르면서 버스가 방향을 잃고 창장에 떨어졌다. �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승객과 운전기사가 다투었던 5분 동안에 한 사람도 나서서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파멸적인 파괴행위에 대해 못 본척하고 무관심했으며 구경거리로 대했다. 만약 이 5분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제지하고 권했더라면 이토록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  차가 70미터 수심의 창장에 떨어졌을 그때, 15명의 살아있는 생명이 갑자기 사라질 그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경악과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  옛사람은 규칙이 없으면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주행하는 차는 오른쪽으로, 교차하는 차들은 왼쪽으로 지나가고 횡단보도는 사람들이 통과하라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규칙을 지키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결국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무신론 나라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늘땅이 없으며 규칙도 없다. 독성 분유 피해자와 이 사건 보도에 참여한 기자, 이 사건을 위해 변호를 해준 변호사들은 정직당하거나 고소하지 못하게 협박당했지만 독성 분유를 만들어낸 사람은 법의 제재에서 벗어났다. 몇 년 뒤, 더욱 큰 이런 재난이 다가왔고 독성 분유에서 독성 백신(毒疫苗)까지 범위가 더 넓고 독성이 더 강해졌다. 이것은 버스에서 누군가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주변의 무관심 때문에 차가 떨어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 복제판이 아닌가? 독성 분유사건 때, 정의를 지킨 변호사들은 “왜 하필 자기가 바꾸지도 못할 일을 맡느냐? 조용히 돈만 벌면 되지!”라는 주위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다. 하지만 독성 백신 사건이 왔을 때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결국 독성 백신의 피해자가 되었다. �  중공 사당의 철의 장막 하에서 장장 수십 년 동안 물질 규제와 정신 개조를 받으면서 사회는 감각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950년대의 3반(三反, 공무원부패•관료주의•낭비의 세 가지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적인 적을 숙청하였음), 5반(五反, 뇌물증여•탈세•국가재산절도•부실공사•국가경제정보절취 등 다섯 가지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자본가의 돈을 약탈하였음), 반(反)우파투쟁, 대약진(大躍進), 1966년의 문화대혁명, 1989년에는 탱크로 대학생을 학살하고 1999년부터 시작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잔인한 탄압까지, 중국공산당은 흑백을 전도하고 선악을 구분하지 않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이미 남의 일은 거들떠보지 않고 무관심한 사회 심리 상태를 형성했다. �  하지만 여전히 정의를 품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용감하게 일어나 사람들에게 중국공산당의 악한 참모습, 즉 공산당의 파멸적인 파괴 때문에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도덕이 아래로 떨어지며, 정의와 옳고 그름, 하늘의 이치와 진상을 알려주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  밍후이왕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중국공산당은 2,392차례 파룬궁 수련자를 납치했고 그 중 430명이 무고하게 판결 받았으며, 불법적인 법정심문이 380차례 열렸다고 한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회 엘리트 중 적어도 87명이 무고하게 판결, 납치, 재산몰수와 교란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의사, 엔지니어, 경찰, 회계, 대학교 교수, 초•중•고 교사, 기업 매니저, 신문사 기자, 정보통신업계 엘리트, 박사, 정부 부처의 국장 등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날마다 발생하는데 하루에 평균 13명이 납치되고, 2.3명이 무고하게 판결을 받고 있다.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중국공산당 체제하의 법률 조항을 가리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은 날마다 발생하고 있다. �  중국공산당은 1999년부터 거리낌 없이 진선인(眞善忍)을 실천하는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했고, 박해 당해 세상 뜬 실명 확인된 파룬궁 수련자의 수는 이미 4,000명을 초과（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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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의 계속)했다. 19년이 지나 갔지만 파룬궁수련자들은 여전히 비바람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상을 알리고 있다. 왜 이러는가?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으며 정상적인 직장이 있다. 그들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싶지 않겠는가? 본문의 처음에 언급한 버스에서 발생한 일처럼, 괴멸적인 파괴자 앞에서 누군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한 차례 또 한 차례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눈을 뻔히 뜨고 보고만 있겠는가? �  ‘하늘의 도(道)는 편애가 없고, 항상 착한 사람과 함께 한다.’ 그 뜻인즉 하늘은 편애하는 사람이 없이 영원히 ‘도덕성’이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파룬궁 수련자가 진상자료를 당신에게 전해줄 때,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려 받아보니 진상을 알리는 소리일 때, 부디 조용히 들어보기 바란다. 무엇이 진상인지? 무엇이 중생을 구도하는 대법인지?! 중국공산당은 일체를 파괴하고 사람을 심연으로 끌고 가지만 파룬궁 수련자들은 힘을 내어 악의 손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 �  진상을 명백히 아는 순간, 중국공산당의 악한 면을 똑똑히 보아내는 순간, 곧 선과 악을 똑똑히 구분하고 천리를 볼 수 있게 된다. 중국공산당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하면 사악한 공산당의 독소가 제거되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밝고 아름다운 미래일 것이다!  글/ 신밍(辛明)








[밍후이왕] 매 한 가지 고문은 모두 왕융리(王永利)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 지린공안국 부국장의 말대로 하면 “나는 너를 감히 떼려 죽이지는 못하지만 불구로 만들 수는 있다.” �  성실하고 착한 중국 농민 왕융리는 선양(沈阳)북부의 한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에서 매일 근검하게 일하면서 생활했다. 2012년 6윌 왕융리는 파룬궁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선양시 선베이신구 공안분국과 마강향파출소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집을 수색 당하고, 강탈당해 부득불 유리표박했다. 금년에 50세도 되지 않은 그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당했다. �고문: 수갑을 채우고 나무막대기를 끼우다 �  2014년 8월 15일, 왕융리는 지린성 옌볜주 훈춘시에서 일하는 동안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훈춘시 허쭤(合作)구 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돼 “경신(敬信) 군경 훈련기지”라고 불리는 곳에 끌려가 여러 차례 참혹한 고문구타를 당했다. 매 번 박해마다 모두 한 가지 고문만 실시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고문을 동시에 가했다. 악인들은 수갑으로 왕융리를 걸상에 결박한 후 또 나무 몽둥이를 걸상 아래의 가름다리(横梁)에 꼽아놓은 후 발로 몽둥이의 다른 쪽을 밟아 사람의 손 관절과 팔 관절을 분리 시켰다. 고문은 왕융리가 더는 참지 못할 때까지 가해졌다. �고문: 양 통구이 �  왕융리는 또 ‘양 통구이’라는 고문을 당했다. 악인들은 왕융리의 수갑을 찬 손으로 구부린 두 다리를 안게 하고는 구부린 다리 사이에 나무 몽둥이를 끼운 후 몽둥이 두 끝을 들어 걸상에 올려놓고 좌우로 흔들면서 손 관절을 늘어나게 했다. 그 다음 몸에 찬물을 끼얹고, 담뱃불을 코 구멍에 꽂았으며, 또 고압 전기곤봉으로 충격을 가했다. 이런 고문은 15분을 초과하면 두 손이 불구로 된다. 이 고문을 겪은 후 왕융리의 두 손은 이미 감각을 잃었다. �고문: 갈비뼈를 긁다 �  악인들은 또 잔인하게 나무 몽둥이로 왕융리의 정강이뼈를 내리 누르면서 밀었고, 또 두 다리를 곧게 편 자세로 앉혀놓고 여러 사람이 왕융리의 두 다리를 내리 누르고, 왕융리의 정강이뼈에 나무 몽둥이를 놓은 후 한 사람이 한 발로 나무 몽둥이를 밟았다. 왕융리의 정강이 살갗이 찢기고 살이 터졌다. 악인들은 또 왕융리의 갈비뼈를 비비고, 수갑열쇠로 정곡을 찌르고, 고압 전기곤봉으로 충격을 가하는 등 잔인한 고문을 감행했다. �  4년 넘은 박해로 인해 왕융리의 신체 상황은 심히 우려된다. 왕융리가 받은 박해는 다만 중국에서 천만이 넘는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들이 받은 박해의 빙산일각(冰山一角)에 불과하다. 이것은 중공의 무법천지와 그의 사악한 본성을 충분히 반영한다. ◇ �





■ 고문 연시: 양 통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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